
바이오연료, 대기오염 가능성 대두
랭카스터대, 생산과정에서 유독성 오존 발생 … 7조5000억원 손실

석유와 석탄을 대체할 청정에너지로 여겨진 바이오연료가 생산과정에서 대기를 오염시키고 조기사망을 일

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목재 연료로 나무를 키울 때 나오는 화학물질이 다른 오염물질과 섞이면 유독성 오존을 만든다고

발표했다.

영국 랭카스터대 연구팀의 닉 휴잇은 “바이오연료 재배는 대기의 이산화탄소(CO2) 양을 줄이기 때문에 좋

다고 여겨졌다”며 “훌륭한 일이지만 바이오연료 역시 대기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결

론”이라고 밝혔다.

1월6일(현지시간) 과학 저널 <Nature Climate Change>에 실린 논문은 2020년까지 바이오연료를 더 생산해

기후변화를 늦추려는 EU(유럽연합)의 계획이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재생 가능한 목재 연료로 쓰이는 포플러, 버드나무, 유칼립투스 같은 빨리 자라는 나무는 성

장하면서 화학물질 이소프렌(Isoprene)을 많이 배출한다. 이소프렌은 햇빛에서 다른 공기 오염물질과 섞이면

오존(O3)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잇은 “유럽에서 바이오연료를 대량 생산하는 것은 인간 수명과 작물 수확에 적지만 의미 있는 영향을 미

쳤다”고 밝혔다.

논문은 나무에 바탕한 에너지에서 생기는 오존 때문에 2020년까지 유럽에서 매년 1400명이 사망할 것이라

면서 경제적 손실을 71억달러(약 7조5000억원)로 추산했으며, 오존이 곡물 성장도 방해하기 때문에 밀과 옥수

수의 생산은 연간 15억달러(1조6000억원) 상당이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문은 오염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무를 재배하면 오존 발생을 줄일 수 있으며 유전공학을 활용해

이소프렌 배출량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휴잇은 연구진이 파악하기에는 바이오연료와 대기 질을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고 말했으며, 연구는 바이오연

료를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와 비교하지는 않았다.

바이오연료는 농작물 경작지로 사용될 땅을 차지해 음식재료 가격이 오르게 한다는 비판도 있다.

때문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2년 옥수수나 사탕수수 같은 곡물 바이오연료를 운송연료의 5%로 제한한

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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